
Corning, 신용도 정크등급으로 추락
2002년 2/4분기 매출 52% 급감 … 적자규모도 3억7000만달러 달해

세계 최대의 광케이블 메이커인 Corning의 신용등급이 정크(투자 부적격) 등급으로 추락했다.

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는 7월29일(현지시간) 코닝의 신용등급을 투자

부적격 수준으로 전격 하향조정했다.

이에 따라 코닝 주가는 7월29일 시간외 거래에서 22% 급락했다.

신용평가기관은 2003년까지 기업들의 통신장비부문 지출이 다시 늘어날 것인지 불투명하고, 통신산업 경기

가 회복된다해도 코닝이 대단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.

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미 7월24일 코닝의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으로 떨어뜨린 바 있다.

코닝은 2/4분기 매출액이 8억9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% 급감하면서 3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

고 밝혔다.

앞으로 광통신장비에 대한 수요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코닝은 비용감축에 계

속 매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코닝은 2001년 1만2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2002년 추가로 4400명을

감원할 계획이다.

코닝은 2003년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 부채를 갚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 매각

에 적극 나서고 있다. 코닝은 7월29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약 5억달러의 우선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

다.

무디스는 코닝의 후순위무담보채권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2로 2단계 낮춘 데 이어 앞으로 전망도 부정적

으로 봐서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. S&P도 코닝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BBB-에서

BB+로 낮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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